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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여성의 직무스트 스와 부정 정서가

신체화에 미치는 향: 포커싱 태도의 매개효과*

강 지 연 주 은 선†

덕성여자 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사무직 여성을 상으로 직무스트 스, 부정 정서, 포커싱 태도, 신체화의 계를 알아보

고, 직무스트 스 하 요인과 부정 정서가 신체화에 미치는 향에서 포커싱 태도 하 요인의 매개효

과를 밝히고자 하 다. 이를 해 서울, 남, 경북지역에서 근무하는 사무직 여성 501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직무스트 스, 부정 정서, 포커싱 태도, 신체화의 상 계를 분

석한 결과, 첫째, 직무자율성 결여를 제외한 모든 직무스트 스 하 요인과 부정 정서는 신체화와 유의

미한 정 상 이 나타났다. 포커싱 태도 하 요인 체험과정 주의와 음미하기, 체험 지각하기는 신

체화와 유의미한 정 상 을 보 고, 한 거리두기는 신체화와 유의미한 부 상 을 보 다. 직무스

트 스 하 요인 직무요구, 직장문화는 체험 지각하기와 유의미한 정 상 이 나타났다. 부정 정서

는 체험과정 주의와 음미하기 체험 지각하기와 유의미한 정 상 을 보 다. 반면에, 모든 직무스트

스 하 요인과 부정 정서는 체험과정 수용과 행동하기, 한 거리두기와 유의미한 부 상 을 보

다. 둘째, 직무스트 스가 신체화에 미치는 향에서 포커싱 태도가 매개하는지 알아본 결과, 직무요

구, 직장문화가 신체화에 미치는 향에서 체험 지각하기가 부분매개효과를 보 다. 직무자율성 결여를

제외한 모든 직무스트 스 하 요인에서 한 거리두기가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냈다. 부정 정서가 신

체화에 미치는 향에서 체험과정 주의와 음미하기, 체험 지각하기가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밝

졌다. 끝으로, 연구 결과의 의의, 제한 과 제언에 해 논의하 다.

주요어 : 사무직 여성, 직무스트 스, 부정 정서, 포커싱 태도, 신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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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 ‘일’은 단순한 경제 수단

이상의 요한 자아실 의 의미를 지니게 되

었다(임승락, 김지혜, 이동수, 김이 , 2000).

산업구조의 변화, 경제 성장 교육 수 의

향상과 더불어 여성의 사회 참여 비율은 지속

으로 증가되었으며 결혼이나 출산 이후에도

직장생활을 지속하는 여성의 숫자는 늘어나고

있다. 그 결과, 여성의 사회 경제 활동 참여

비율은 2007년 1/4분기 남녀 취업 인구 2,369

만 명 에서 직장 여성이 980만 명을 차지하

여, 체의 49.0%에 해당되며 재까지도 지

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이경재, 김주자, 2008).

산업 구조의 변화 발 에 따라 형성된

새로운 직종 사무직은 어느 직종보다 여성

의 진출이 확 된 분야이다. 사무직의 여성

비율은 1970년 13.4% 던 것이 1999년 30.4%,

2004년 49.6%, 2008년에는 50.5%로 상승하

다(최 신, 2010). 사무직 종사자들은 직무의

특성상 주로 사무실 내의 제한된 공간에서 근

무하며 정신 인 직무스트 스가 많고 장시간

노동이 일반화 되어 있는 것으로 밝 졌다(조

희, 이동배, 조 채, 2007).

‘직무스트 스’는 개인이 조직에서 경험하

는 스트 스로 개인의 욕구, 능력, 성격이

환경 요구와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

(Schuler, 1980). 즉,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 에

경험하는 복잡한 직무의 내용, 역할 모호성,

권 이고 비합리 인 조직 문화, 조직 내

인 계의 갈등 등으로 볼 수 있다(심정선,

2010). 직무스트 스의 성차와 련해서 사무

직 여성이 느끼는 직무스트 스는 남성의 직

무스트 스와는 그 요인이 다른 것으로 보고

되었다(이동수, 1999). 여성의 경우, 과다한 직

무 요구, 직무 요구는 많지만 통제권은 은

일, 지 능력의 요구가 은 기계 이고 단

조로운 일 등이 개인의 정신 건강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 다(이동수, 1999). 그

러나, 직무 스트 스와 같은 정신 인 스트

스는 노출량을 평가하기 어렵고 이로 인한

향이 오랜 시간 경과되어 나타나므로 간과되

기 쉬운 측면이 있다. 사람이 스트 스를 인

지하면 체내 신호체계에 의하여 신경계, 내

분비계, 면역계를 자극하여 압 심박 수

의 변화와 인지 능력, 사기능의 변화와 같

은 생리 결과를 래하게 된다(Kawakami &

Haratani, 1999; 장세진, 고상백, 최홍열, 우종

민, 차 석, 천용희, 정호근, 2004). 그러므로,

직무 스트 스와 같은 심리, 사회 인 불편감

이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면 이를 신체의

질병으로 간주하여 오인하게 될 수 있다. 박

재우, 김지혜(2001)의 연구에서도 직무 스트

스는 신체화 증상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졌다. 남녀 집단 간 비교연구에서

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직무스트 스와 련

된 신체 증상을 더 많이 호소하는 것으로 보

고하 다(김문석, 1992; Meleis & Stevens, 1992;

Matthews, Hertzman, Ostry, & Power, 1998; 임승

락 등, 2000).

1997년 IMF 사태 이후 지난 10여 년 간 한

국 기업의 조직 구조와 고용 상태는 지속 으

로 변화 되고 있다. 사무직 여성의 근무 역

은 확 되고 양 참여율은 증가하고 있지만

(최 신, 2010), 불안정한 고용 계나 경쟁

조직 문화의 확산에 따른 업무 고충이나 정신

피로는 더욱 증가되고 있다. 그로 인해 발

생하는 부정 정서가 신체화와 같은 정신건

강에도 요한 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신 균, 2000; 박재우, 김지혜, 2001;

신 균, 2002; 방윤경, 2006).

‘부정 정서’는 주 불편감, 신경질,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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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움, 분노, 죄책감 등을 포함하는 오 인

기분 상태를 나타내는 일반 요인이다. 개는

부정 인 기분과 부정 인 자기 개념의 안정

된 특질을 나타낸다(신 균, 2000). 한, 개

인의 목표와 일어나는 사건이 일치 되지 않

을 때 부정 정서가 발생되는 것으로 본다

(Lazarus, 1991). 스스로의 목표와 사건이 일치

되지 않고 좌 될 때, 슬픔, 분노, 두려움,

오와 같은 부정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

(Saarin, Munne, & Campos, 1998). 부정 정서

와 신체 증상이나 건강 불평(complain) 간의 상

은 .30 - .50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부정

정서가 높은 사람일수록 자기 개념이 부정

이고 신체 증상의 호소도 많다는 결과를 보고

하고 있다(Beiser, 1974; Bradburn, 1969; Harding,

1982; Watson & Pennebaker, 1989; 신 균,

2000). 부정 정서가 높은 사람들은 더욱 내

으로 화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체 불평이

많아질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신체 상태에

더 민하여 미묘한 신체 변화를 쉽게 알아

차리고 이를 더 심각하고 부정 인 방식으로

해석하게 된다(신 균, 2000). 이런 경향은 신

체 감각을 증폭해서 자각하게 함으로써 신

체화를 유발할 수 있다(Gray, 1982; Tellegen,

1985; Wiebe, 1994).

부정 인 정서가 정신건강에 문제를 일으키

는 주요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에서

는 부정 인 정서를 직 으로 표 하는 것

을 바람직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어, 이

로 인해 직 인 정서 표 신 신체 간

표 방식이 많이 나타날 수 있다. 부정

정서는 신체화 증상을 설명하는 가장 유의미

한 변인으로 밝 졌다(신 균, 2002; 방윤경,

2006). 특히, 여성들이 부정 정서와 같은 심

리 인 불편감을 직 으로 표출하기 보다는

신체 인 증상으로 간 표 하는 신체화를

방어기제 하나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신 균, 2000).

‘신체화’는 항상 몸이 쑤시고, 아 며 소화

도 잘 안되고 잠도 잘 오지 않는 등의 여러

가지 신체 인 어려움을 겪지만 쉽게 납득할

만한 신체 인 원인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

는데도 계속해서 몸이 아 고 불편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신 균, 2000). 다른 한편으로

심리, 사회 어려움을 신체 증상을 통해 표

하는 것이라고 정의되기도 한다(Kirmayer,

1984). 이러한 신체화의 원인과 기제에 한

연구에 따르면, 스트 스와 부정 정서가 신

체화에 향을 미치는 정서 인 요인인 것으

로 나타났다(신 균, 2000; 신 균, 2002).

신체화를 가진 사람들은 신체 증상이 심리

요인에 의한 것일 수 있음을 인정하려

하지 않으며 심리치료에 항 이고 비 조

인 태도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Bridges &

Goldberg, 1985; Fink, 1990, 1995; Kessler, Cleary

& Burke, 1985; Parker, Abelshouse & Morey,

1984). 이러한 맥락에서 신체화는 스트 스와

부정 정서로 인해 개인이 주 으로 경험

하는 신체 증상을 상황 , 정서 원인으로

귀인 하지 못하고 신체 원인으로 잘못 처

리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Robbins &

Kirmayer, 1991a; Kirmayer & Young, 1994; 신

균, 1988; 방윤경, 2006). 따라서, 사무직 여성

이 주 으로 경험하는 신체 증상에 한 호

소는 직장의 업무 수행이나 일상생활의 곤란

으로 나타나, 뚜렷한 원인이나 치료법이 없는

상황에서 부 한 병원 진료나 치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신 균, 2000; 이기련, 이 호,

2003; 오혜정, 2008). 이것은 개인의 안녕과 행

복을 해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개인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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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정신 , 물질 손실일 뿐만 아니라 조

직 차원에서도 근무 시간 조퇴, 휴직

퇴직 등의 형태로 조직의 효율 경 을 방해

하며 생산성 하 손실에도 커다란 향을

끼치게 된다(허찬 등, 2008; 홍경자 등,

2001). 그러므로, 신체화의 방 감소와

련된 개입이 요구된다.

신체화와 련된 치료 개입을 해 지

까지 연구된 바로는, 정신과 약물 복용과

인지 행동 치료의 분야에서 제한 효과가 보

고되고 있다(Kurt, 2007; 최선우, 주은선, 2013).

다른 연구에서는 사이코드라마가 학생의

신체화 증상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성(강

상 , 2003) 연구에서 신체화에 한 유의미한

효과성이 나타나지 않았음이 보고되었다. 마

음챙김명상(MBSR)과 련된 연구에서는 정서

마음챙김이 정서인식의 명확성과 인지 정서

조 , 신체증상 웰빙에 미치는 효과 연구

(신아 , 2008), 마음챙김이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들의 증상과 심리 특성에 미치는 연구

(한진숙, 2004), 만성두통에 미치는 효과 연구

(김정은, 2009) 등과 같이 신체화 증상을 세분

화하여 증상별로 효과를 알아본 연구들이 보

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직무스트 스와 부정 정서

로 인해 유발 될 수 있는 신체화의 방과 감

소에 도움을 수 있는 개입으로 포커싱 치

료(Focusing-Oriented Therapy)의 포커싱 태도

의 매개효과를 상정하 다.

포커싱(Focusing) 치료는 실존주의 인본주

의에 근거를 두고 인간 심 상담 이론을 바

탕으로 1960년 시카고 학의 Gendlin 교

수가 창안한 체험심리치료이다. 이 치료는 정

서(emotion)와 과정(process)에 을 두고 정서

경험과 표 을 진하여 새로운 정서 체험

의 통합을 도와주게 된다는 체험 심리치료

(Elliott, Watson, Goldman & Greenberg, 2004; 임

여 , 2012) 을 가지고 있다. 포커싱 치료

는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수행하는 마음챙김

명상(김정호, 2004)과 같은 기존의 치료 근

과는 차이 이 있다. 포커싱 치료는 개인이

스트 스, 부정 정서, 감정 표 의 억압이나

어려움으로 인해 느끼는 신체의 감각이 정확

히 어떤 느낌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그 느낌을 환(shift)시킬 수 있게 도와

주는 근법이다(주은선, 2002). 한 개인이

지 까지 지녔던 생각이나 느낌보다 한층 더

깊이 있는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는

(Gendlin 1978) 태도와 자세를 변화시켜 주는

치료 근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포커싱

치료에서는 인간의 삶과 실존 과정에서 일어

나는 상들을 이해하고 수용해나가는 과정에

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구나 가지고 있

는 개인의 포커싱 태도를 주목한다(송언섭,

주은선 2010).

‘포커싱 태도’는 자신의 몸에 주의를 기

울이면서 자신의 감각을 소 히 여기며 생활

하게 되고, 날마다 발생하는 문제에 여유를

갖고 바라볼 수 있는 태도를 의미한다(주은선,

신설애, 김병선, 김주 , 2011). 포커싱 치료에

서는 인간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특정한 문제

와 연결된 신체 증상에 한 느낌을 ‘감각 느

낌(felt sense)’이라고 간주하는데(주은선, 2011),

이 감각 느낌에 을 맞추고 집 하여 특별

한 느낌의 신체 자각과 하는 태도를 포

커싱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포커싱

태도를 객 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일

본의 심리학자 Fukumori와 Morikawa(2003)는 포

커싱 태도 척도(FMS)를 개발하 다. 이후에

Hiroyuki(2009)가 개정 을 발표하 다. 이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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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상황에 합하도록 주은선과 신설애,

김병선 김주 (2011)이 기존 척도들을

참조, 수정하여 한국 포커싱 태도 척도

(Korean Focusing Manner Scale: KFMS)를 개발하

다. 이 척도는 다음 네 가지 하 요인으로

나 어 제시되었다. 제1요인은 ‘체험과정 주의

와 음미하기’로, 감각느낌에 섬세하게 머무르

면서 하나하나에 집 하여 마치 그것을 맛보

듯 천천히 느껴보는 것이다. “몸에서 어떤 감

각이 느껴질 때 그것을 지나치지 않고 심을

갖고 보는 편이다.”와 같이 감각느낌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한 “나는 종종 내 몸에서

느껴지는 것이 무엇일까를 되묻곤 한다.”처럼

신체 감각을 천천히 음미하듯 느껴보는 태도

를 의미한다(주은선 등, 2011).

제2요인은 ‘체험과정 수용과 행동하기’로

감각 느낌을 수용하고 행동으로 표 하는 태

도이다. “내 자신이 느끼는 것을 감추지 않고

표 하려고 노력한다.”, “나는 내 감정에 해

자신 있게 말하려고 노력 한다.”처럼 신체의

감각이나 느낌을 있는 그 로 수용하고 그 느

낌과 일치되는 말이나 행동으로 표 하는 태

도이다(주은선 등, 2011).

제3요인은 ‘체험 지각하기’로 고민이나 문

젯거리가 있을 때 감각느낌을 조 더 쉽게

느낄 수 있는 “고민이 있으면 등이나 가슴, 배

등 몸이 개운하지 못한 느낌이 든다.”처럼 자

신의 신체 감각을 잘 알아차리려는 태도이다

(주은선 등, 2011).

제4요인은 ‘ 한 거리두기’로 고민으로부

터 한 거리를 두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려

는 태도를 나타낸다. “걱정거리가 있어도 잠시

잊고 여유를 가지려 한다.”처럼 문제나 신체

감각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려는 태도를 말한다(주은선 등,

2011).

의 척도에서 제시된 네 가지 하 요인은

삶의 태도와 신체 , 사회 , 심리 건강의

하 역으로 구성된 한국 일반정신건강 척

도:KGHQ-28(이재선, 조아미, 2006)와 하 요인

별로 서로 다른 상 결과를 보 다. 한, 긴

장, 공격성, 신체화, 분노, 우울, 피로, 좌 의

하 역으로 구분된 스트 스 반응 척도:

SRI(고경 등, 2000)와 상 을 살핀 결과, 하

요인 척도 별로 서로 다른 상 결과가 나타

났다. 두 척도와의 상 에서 제1요인 ‘체험과

정 주의와 음미하기’와 제2요인 ‘체험 지각하

기’는 각각 정 상 이 있는 것이 나타났다.

반면에, 제3요인 ‘체험과정 수용과 행동하기’

와 제4요인 ‘ 한 거리두기’는 각각 부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주은선 등, 2011).

포커싱 태도는 스트 스와 련된 선행

연구들에서 유의미한 련성이 있는 것으로

밝 졌다. 국내 연구에서, 포커싱 태도와 상

담자의 스트 스, 소진 간에 유의미한 부 상

이 있어 포커싱 태도가 높은 상담자가 스

트 스와 소진을 낮게 지각하고 있음을 밝히

고 있다(박정희, 주은선, 2012). 학생과 해군

간부의 스트 스 처방식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송언섭, 주은선,

2010; 송효양, 2011), 불안정 애착의 청소년들

의 심리 고통과 스트 스에 한 자각을 높

임으로써 응 이고 건강한 분노 표 에 도

움이 된다는 결과도 보고되었다(임여 , 2012).

Mika Sawano(2009)의 연구에서는 포커싱과 스

트 스 반응사이에 유의미한 부 상 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Noda Esco(1997)는 기업

연수에서 사원에게 포커싱 기법을 가르

친 결과, 사원의 일하는 스타일에 변화가

오고 유연한 스트 스 해소법을 발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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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정 인 변화를 보 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분노, 우울, 피로, 좌 과 같은 부정

정서와 포커싱 태도가 련성이 있는 것으

로 밝 졌으며(주은선 등, 2011) 포커싱 집단

치료가 여 생의 부정 정서, 우울, 불안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다(주

은선, 최선우, 2013). 포커싱은 신체 으로 느

끼는 감각에 핵심이 있다고 보기에 신체화 환

자 건강염려증 등과 같은 자신의 심리

문제를 신체화 시키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상

담하는데 효율 이다(주은선, 2002). 이와 련

하여 포커싱 태도와 신체 , 사회 , 심리

건강이 상 이 있으며(주은선 등, 2011) 여

생의 신체화 증상을 감소시키는 데에 포커싱

집단치료가 효과 인 것으로 밝 지기도 했다

(주은선, 최선우, 2013).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 로 포커싱 태도

가 직무스트 스와 부정 정서가 신체화에

미치는 향에서 매개변인이 될 수 있을 것으

로 측되었다. 어떤 변인을 매개변인으로 결

정하고자 할 때, 측변인과 거변인 간에

이미 강한 계가 존재하고 이러한 계 이면

에 존재하는 심리과정을 탐색하고자 할 때 매

개변인을 설정하고 그 효과를 검증한다(서

석, 2010). 한, 상담 심리치료 분야에서는

특정 개입( 는 처치)의 효과에 한 증거가

명백히 존재하지만 무엇이 그 개입을 효과

이게 하는지를 특정 이론을 바탕으로 검증하

고 싶을 때, 매개 변인을 설정하고 그 효과를

검증한다(서 석, 2010). 이러한 작업은 개입

성과와 련이 있는 심리과정에 한 이론

을 세우고 검증하는 일로 이어질 수 있다

(MacKinnon, 2000). 아울러, 매개효과를 검증하

는 일이 상담 개입 략을 수립하는데도 도움

을 수 있다(Pederson & Vogel, 2007; Tokar,

Withrow, Hall & Moradi, 2003)

아울러, 비록 매개변인 설정에 한 이론

근거가 불분명하더라도, 변인 A와 변인 B가

련이 있다는 선행연구들이 존재하고 한

변인 B와 변인 C가 련이 있다는 선행연구들

이 존재한다면, 세 변인 간에 A ⟶ B ⟶ C 라

는 논리 연계를 설정할 수 있다. 즉, 변인 B

를 매개변인으로 선정하여 그 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서 석, 2010). 이 때 변인 A와 변인

C가 련이 있다는 선행연구 는 이론 주

장이 존재한다면, 변인 B가 완 매개 는

부분매개를 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서 석,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무스트 스와

부정 정서를 다루는데 포커싱 태도의 개

입이 신체화의 방과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

으로 가정하고 포커싱 태도를 매개변인으로

설정하 다.

한편, 주은선 등(2011)의 연구에서 한국 일

반정신척도의 하 요인과 스트 스 반응 척도

의 하 요인이 체험과정 주의와 음미하기

체험 지각하기와는 정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체험과정 수용과 행동하기

한 거리두기와는 부 상 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포커싱 태도

의 각 하 요인들 간의 시간 는 인과

계성이 제기 될 수 있다는 이다(주은선

등, 2011). 를 들어 스트 스 반응과 포커싱

태도의 체험 지각하기의 정 상 을 다음

과 같이 추론할 수 있다. 첫째, 개인이 직무스

트 스를 느낄 때 자신의 신체에 해 지각하

기 시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개인이

신체에 한 지각으로 인해 직무스트 스라는

반응이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다. 셋째, 다

른 제 3의 요인이 둘에게 향을 주는 상황이

라고 할 수 있다(주은선 등, 2011). 이러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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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상황 에서 주은선 등(2011)의 연구에서

는 첫 번째 상황, 즉 스트 스로 인한 분노가

자신의 신체에 한 지각을 유발한다는 논리

를 타당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되

어야 지각을 하고 주의를 기울이며 그 문제,

상황 는 경험에 해서 되돌아본다는 인과

론 연쇄를 가정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고

단하 다(주은선 등, 2011) 이와 같이, 선행연

구가 어떤 문제나 스트 스 상황이 발생될 때

포커싱 태도의 하 요인 간의 시간 계

성을 시사하고 있으므로(주은선 등, 2011) 이

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아울러, 와 같은

하 요인 간 상 은 일본의 Hiroyuki(2009)가

FMS-R을 바탕으로 일상생활 속 포커싱 척도의

구조를 표 한 하 요인의 흐름과 다소 차이

를 보 다(주은선 등, 2011). 일본에서 개발된

포커싱 태도(FMS)로 우리나라 학생의 포

커싱 태도에 따른 스트 스 처 행동 차이

를 연구한(송언섭, 주은선, 2010) 결과에서도

하 요인 간 서로 다른 상 계가 나타났으

며 그 계는 주은선 등(2011)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 다. 한, 매개효과에 있어서 청소년

의 애착과 분노표 의 계에서 포커싱 태

도의 매개효과가 하 요인별로 다른 것으로

밝 졌다(임여 , 2012).

한편, 신체화는 스트 스와 부정 정서로

인해 개인이 경험하는 신체 증상을 상황 ,

정서 원인으로 귀인하지 못하고 신체

원인으로 잘못 처리함으로써 나타나게 된다

(Robbins & Kirmayer, 1991a; Kirmayer, Young &

Robbins, 1994; 신 균, 1998; 방윤경, 2006). 그

러므로 사무직 여성도 직무 스트 스와 같은

상황 원인과, 부정 정서와 같은 정서

원인으로 인해 신체화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

다. 따라서 직무스트 스, 부정 정서, 신체

화의 계에서 포커싱 태도의 하 요인이

어떻게 여하여 매개효과를 내는지 그 차이

를 밝 보고자 한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사

무직 여성이 직무스트 스와 부정 정서로

인한 신체 증상을 느낄 때, 그에 해당하는

한 원인에 귀인할 수 있도록 포커싱 태도

하 요인을 구체 개입 방안으로 용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무직 여성의 직무스트

스, 부정 정서, 포커싱 태도 신체화의

련성을 알아보고, 직무스트 스와 부정

정서가 신체화에 미치는 향에서, 포커싱

태도의 매개효과를 하 요인별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무직 여성들이 겪게 되는

직무스트 스와 부정 정서로 인한 신체 증

상을 잘못 귀인하지 않고 합리 으로 다루도

록 하여, 신체화로 발 되지 않도록 방, 감

소시킬 수 있는 개입 방안으로 포커싱 치료의

유용성에 한 기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 사무직 여성의 직무스트 스,

부정 정서, 포커싱 태도, 신체화는 상

계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2. 직무스트 스와 신체화에 미치

는 향에서 포커싱 태도의 하 요인이 매

개 역할을 할 것이다.

연구가설 3. 부정 정서가 신체화에 미치

는 향에서 포커싱 태도의 하 요인이 매

개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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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연구 상 차

본 연구는 서울, 남 경북 지역에서 사

무직에 종사하는 여성 650명을 상으로 설문

을 실시하 다. 설문지는 529부가 회수 되었

고, 이 응답이 락되었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되어 총 501부를

분석하 다. 응답 자료의 연령 는 20 에서

40 이상으로 20 34.5%, 30 44.9%, 40

이상은 20.6%로 30 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결혼여부는 미혼 59.5%, 기혼 40.1%, 기타(이

혼, 사별)는 0.4%로 미혼의 비율이 높았으며,

학력은 고졸 7.2%, 문 졸 14.8%, 졸 이상

이 78%로 졸 이상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

지하 다. 총 근무년수는 1년 - 15년 이상의

기간을 5년 단 로 나 어 1 - 5년 48.1%, 6 -

10년 22.6%, 11 - 15년 17.4%, 15년 이상이

12%로 근무년수 1 - 5년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악되었다.

측정도구

간이정신진단검사 신체화 척도

신체화 증상의 측정도구로 간이정신진단검

사의 신체화 척도(SCL-90-R)를 사용하 다. 이

척도는 미국의 Derogatis와 그 동료들이 개발하

고 김 일, 김재환 원호택(1984)이 번역. 제

작한 자기보고식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머리가 아 다.’와 같은 12문항으로 구성

된 신체화 척도를 사용하 으며 여러 신체

증상을 5 척도 상에 평정하게 되어있다.

오혜정(2008)의 연구 등에서 신체화 척도의

Cronbach’s ⍺는 .894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

뢰도는 .918로 나타났다.

한국인 직무 스트 스 척도-단축형

직무 스트 스 측정 도구는 장세진 등

(2005)이 개발한 한국인 직무스트 스 측정도

구-단축형(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

Short Form: KOSS-SF)을 사용하 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주요 스트 스 원을 측정할 수 있

도록 7개 역으로 구성된 단축형을 본 연구

에서는 채택하 다. 이 척도는 ‘나는 일이 많

아 항상 시간에 쫓기며 일한다.’와 같은 24문

항으로 Likert 4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도

구 개발 당시의 요인 역별 Cronbach’s ⍺는

0. 51 - 0.8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하

요인 별 신뢰도는 직무요구 0.70, 직무자율성

결여 0.67, 계갈등 0.59, 직무불안정 0.66,

조직체계 0.72, 보상부 0.72, 직장문화

0.74이다.

부정 정서 척도

부정 정서 측정은 Watson, Clark

Tellegen(1988)이 개발한 정 정서와 부정

정서 척도(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를 사용하 다. 정 정서와

부정 정서를 나타내는 단어 각 10개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5 척도

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고민

하는’, ‘열 받는’ 과 같은 부정 정서를 나타

내는 단어 10개 문항만을 사용하 으며, 이

유정(1994)이 번안한 척도로 이 연구에서

Cronbach’s ⍺는 0.89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

뢰도는 0.88이다.

한국 포커싱 태도 척도

포커싱 태도를 측정하기 하여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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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싱 태도 척도(Korean Focusing Manner

Scale: KFMS)를 사용하 다. 이 척도는 일본

에서 개발된 FMS(Focusing Manner Scale)와

FMS-R(Revision)을 참조하고 수정하여 주은선,

신설애, 김병선, 김주 (2011)이 개발하 다.

포커싱 치료를 한 포커싱 태도의 정도와

특성을 측정하기 한 4개의 하 요인 35문항

으로 ‘나는 몸 내부에 주의를 기울이면 다양

한 감각을 느낄 수 있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5 척도로 이루어진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다. 임여 (2012)의 연구

에서 요인 별 Cronbach’s ⍺는 0.787 - 0.86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포커싱 태

도 체 0.907, 체험과정 주의와 음미하기

0.897, 체험과정 수용과 행동하기 0.895, 체

험 지각하기 0.807, 한 거리두기 0.846이

다.

자료처리 분석

자료는 SPSS for Windows 18.0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사무직 여성의 직무스트 스, 부

정 정서, 포커싱 태도와 신체화 척도의

신뢰도를 산출하 고, 척도들 간의 계를

악하기 해 Pearson 상 분석을 실시하 다.

사무직 여성의 포커싱 태도 하 요인이 직

무스트 스 하 요인과 부정 정서가 신체화

에 미치는 향을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매개효과 검증

을 한 다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이후

Sobel의 검증 방식에 따라 매개효과의 유의도

를 검증하 다.

연구결과

체 변인들 간의 상 계 검증

체 변인들 간의 련성을 확인하기 하

여 Pearson 상 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를

표 1에 제시하 다.

직무스트 스 하 요인과 신체화의 계를

살펴보면, 직무스트 스 체(r=.362, p<.01),

직무요구(r=.306, p<.01), 계갈등(r=.161,

p<.01), 직불안정(r=.204, p<.01), 조직체계

(r=.253, p<.01), 보상부 (r=.242, p<.01), 직

장문화 (r=.335, p<.01)와 신체화는 유의미한

정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정서와 신체화는 유의미한 정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606, p<.01).

포커싱 태도 하 요인과 신체화의 상

계를 살펴보면, 포커싱 태도 체(r=.170,

p<.01), 체험과정 주의와 음미하기(r=.279,

p<.01), 체험 지각하기(r=.457,p<.01)와 신체화

는 유의미한 정 상 을 보 고, 한 거

리두기(r=-.235, p<.01)와 신체화는 유의미한

부 상 을 나타냈다. 그러나 체험과정 수용

과 행동하기는 통계 으로 유의 미한 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직무스트 스 하 요인과 포커싱 태도

하 요인의 계를 살펴보면, 첫째 직무스트

스 하 요인과 체험과정 주의와 음미하기

는 유의미한 상 이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직무스트 스 체(r=-.257, p<.01), 직무요

구(r=-.155, p<.01), 직무자율성결여(r=-.214,

p<.01), 계갈등(r=-.170, p<.01), 직무불안정

(r=-.113, p<.05), 조직체계(r=-.164, p<.01), 보

상 부 (r=-.218, p<.01), 직장 문화(r=-.122,

p<.01)와 체험과정 수용과 행동하기는 유의미

한 부 상 을 보 다. 셋째, 직무스트 스

체(r=.134, p<.01), 직무 요구(r=.15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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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문화(r=.212, p<.01)와 체험 지각하기는

유의미한 정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넷째, 직무스트 스 체(r=-.232, p<.01),

직무요구(r=-.186, p<.01), 직무 자율성(r=-.163,

p<.01), 계 갈등(r=-.122, p<.01), 직무 불안

정(r=-.154, p<.01), 조직체계(r=-.103, p<.05),

보상부 (r=-.162, p<.01), 직장 문화(r=-.131,

p<.01)와 한 거리두기는 유의미한 부 상

을 나타냈다.

부정 정서와 포커싱 태도 하 요인의

계에서, 부정 정서와 체험과정 주의와 음

미하기(r=.119, p<.01), 체험 지각하기(r=.380,

p<.01)는 유의미한 정 상 을 보 다. 하지

만, 부정 정서와 체험과정 수용과 행동하기

(r=-.203, p<.01)와 한 거리두기(r=-.304,

p<.01)는 유의미한 부 상 이 나타났다.

매개효과 검증

사무직 여성의 직무스트 스와 부정 정서

가 신체화에 미치는 향에 포커싱 태도가

매개 효과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하여, 그

림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Baron과 Kenny(1986)

의 매개효과 검증 차를 실시하 다.

1단계 회귀 방정식에서 측 변인이 매개

변인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지 검증한다. 2

단계, 회귀 방정식에서 측 변인이 거 변

인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지 검증한다(경로

c). 3단계, 회귀 방정식에서 측 변인과 매개

변인을 동시에 투입하는 다 회귀 분석을 실

시하여, 매개 변인이 거 변인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한다(경로 c’). 이때, 매

개 변인과 거 변인은 유의미한 계가 있어

야 한다(경로 b). 4단계, 3단계에서 도출된

측 변인의 향력이, 2단계에서 얻은 향력

보다 작아져야만 한다(경로 c’< 경로 c). 이러

한 결과가 도출되었다면, 매개 효과가 있다고

한다. 여기서, 매개 변인의 효과를 통제하고

남은 측 변인의 향력이 0에 가까울수록

매개 효과는 큰 것이며, 0 이 되면서 동시에

더 이상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으면, 완

매개 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 3단계에서 도출

된 측 변인의 향력이 2단계의 값보다는

감소하면서 여 히 통계 으로 유의한 경우에

는 부분매개효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선행

조건들이 충족되면 매개 효과가 유의미한지

확인하기 해 Sobel 검증을 실시한다. Sobel

검증에서 분자는 매개 효과의 추정치를 분모

는 매개 효과의 추정치에 한 표 오차를 나

타낸다. 계산된 Z값이 ±1.96보다 크거나 작을

신체화
부정

정서

포커싱

태도

직무

스트 스
신체화

포커싱

태도

경로 a 경로 b 경로 a 경로 b

경로 c’

경로 c

경로 c’

경로 c

그림 1. 매개효과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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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이다.

직무스트 스 하 요인이 신체화에 미치는

향에서 포커싱 태도의 체험 지각하기의 매

개효과

회귀방정식의 1단계에서 측 변인인 직무

스트 스 체(β=.134, p<.01), 직무 요구(β

=.155, p<.01), 직장 문화(β=.212, p<.001)는

거 변인인 ‘체험 지각하기’를 유의미하게

측하 다(경로 a). 2단계에서, 직무스트 스

체(β=.362, p<.001), 직무 요구(β=.306, p<

.001), 직장 문화(β=.335, p<.001)가 신체화에

유의미한 향을 미쳤다(경로 c). 3단계에서 직

무스트 스 하 요인들과 ‘체험 지각하기’ 를

동시에 투입한 결과 신체화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경로 c’), 직

무스트 스 체(β=.306, p<.001), 직무 요구(β

=.241, p<.001), 직장 문화(β=.249, p<.001)가

2단계에서의 결과보다 3단계에서 신체화에

한 향력이 감소하 다. 따라서, ‘체험 지각

하기’는 직무스트 스 체, 직무 요구, 직장

문화가 신체화에 미치는 향을 부분 매개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의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해 Sobel 검증을 실시한 결과, 직

무스트 스 체(Z=2.94, p<.01), 직무 요구

(Z=3.30, p<.001), 직장 문화(Z= 4.33, p<.001)

의 Z값이 ‘체험 지각하기’의 부분매개효과가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직무스트 스

하 요인 , 직무자율성 결여, 계 갈등, 직

무 불안정, 조직 체계, 보상 부 에 해서

는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2에 련된 내용을 제시하 다.

　 　 B SE β t R² F

1단계 직무스트 스 → 지각하기 .067 .022 .134 3.026** .018 9.159**

2단계 직무스트 스 → 신체화 .424 .049 .362 8.664*** .131 75.058***

3단계
직무스트 스 → 신체화 .358 .044 .306 8.085***

.301 107.171***
지각하기 → 신체화 .983 .089 .416 11.009***

1단계 직무요구 → 지각하기 .052 .015 .155 3.498** .024 12.238**

2단계 직무요구 → 신체화 .243 .034 .306 7.179*** .094 51.536***

3단계
직무요구 → 신체화 .192 .031 .241 6.2***

.266 90.145***
지각하기 → 신체화 .991 .092 .420 10.807***

1단계 직장문화 → 지각하기 .062 .013 .212 4.843*** .045 23.457***

2단계 직장문화 → 신체화 .232 .029 .335 7.935*** .112 62.966***

3단계
직장문화 → 신체화 .173 .027 .249 6.349***

.268 91.325***
지각하기 → 신체화 .955 .093 .405 10.314***

*p <.05, **p <.01, ***p <.001

표 2. 직무스트 스가 신체화에 미치는 향에서 포커싱 태도의 체험 지각하기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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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스트 스 하 요인이 신체화에 미치는

향에서 포커싱 태도의 한 거리두기의

매개효과

직무스트 스의 요인 , 측변인으로 직

무스트 스 체(β=-.232, p<.001) 직무 요구

(β=-.186, p<.001), 계 갈등(β=-.122, p<.01),

직무 불안정(β=-.154, p<.01), 조직 체계(β

=-.103, p<.05), 보상 부 (β=-.162, p<.001),

직장 문화(β=-.131, p<.001)가 ‘ 한 거리두

기’ 를 거 변인으로 하는 회귀식이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경로 a). 2단계

에서 직무스트 스 체(β=.362, p<.001), 직

무 요구(β=.306, p<.001), 계 갈등(β=.161,

p<.001), 직무 불안정(β=.204, p<.001), 조직

체계(β=.253, p<.001), 보상 부 (β=.242,

p<.001), 직장 문화(β=.335, p<.001)는 거 변

인인 신체화에 유의미한 향을 미쳤다(경로

c). 3단계에서 직무스트 스 체와 직무 요구,

계 갈등, 직무 불안정, 조직 체계, 보상 부

, 직장 문화를 ‘ 한 거리두기’와 동시

에 투입을 시켜 신체화에 회귀했을 때, 직무

스트 스 체(β=.325, p<.001), 직무 요구(β

=.272, p<.001), 계 갈등(β=.134, p<.01), 직

무 불안정(β=.172, p<.001), 조직 체계(β=.232,

p<.001), 보상 부 (β=.210, p<.001), 직장

문화(β=.309, p<.001)는 신체화에 유의미한

향을 미쳤다(경로 c’). 동시에 직무스트 스

체와 하 요인이 신체화에 미치는 향력이 2

단계보다 감소하 다. 4단계에서 직무스트

스 체, 직무 요구, 계 갈등, 직무 불안정,

조직 체계, 보상 부 , 직장 문화의 경로 c’

는 경로 c 보다 작게 나타났으므로 ‘ 한 거

리두기’ 는 직무스트 스 체와, 직무 요구,

계 갈등, 직무 불안정, 조직 체계, 보상 부

, 직장 문화가 신체화에 미치는 향을

부분 매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매개효

과가 유의미한지를 확인하고자 Sobel 검증을

실시한 결과, 직무스트 스 체(Z= 3.08,

p<.01), 직무 요구(Z= 3.05, p<.01), 계 갈등

(Z=2.39, p<.05), 직무 불안정(Z=2.85, p<.01),

조직 체계(Z= 2.13, p<.05), 보상 부 (Z=

2.90, p<.01), 직장 문화(Z=2.53, p<.05)의 Z값

이 ‘ 한 거리두기’의 부분매개효과가 유의

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직무스트

스 하 요인 , 직무자율성 결여에 해서는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련

내용은 표 3에 제시하 다.

부정 정서가 신체화에 미치는 향에서 포

커싱 태도의 체험과정 주의와 음미하기, 체

험 지각하기의 매개효과

부정 정서와 신체화의 계에서 ‘체험과

정 주의와 음미하기’, ‘체험 지각하기’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 다. 1단계에서 부정 정서는

‘체험과정 주의와 음미하기’(β=.119, p<.01) 에

유의미한 향을 미쳤다(경로 a). 2단계에서 부

정 정서가 신체화에(β=.606, p<.001) 유의미

한 향을 미쳤다(경로 c). 3단계에서 부정

정서와 ‘체험과정 주의와 음미하기’를 동시에

투입한 결과 신체화에 미치는 향력이 2단계

의 향력보다 유의미하게 감소하 다(β=.581,

p<.001)(경로 c’). 따라서, ‘체험과정 주의와 음

미하기’가 부정 정서와 신체화의 계에서

부분 매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하게 부정 정서와 ‘체험 지각하기’(β

=.380, p<.001)의 1단계 결과는 유의미하 고

(경로 a), 2단계의 부정 정서와 신체화의

계(β=.606, p<.001)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 44 -

　 　 B SE β t R² F

1단계 직무스트 스 → 한거리두기 -.134 .025 -.232 -5.32*** .054 28.299***

2단계 직무스트 스 → 신체화 .424 .049 .362 8.664*** .131 75.058***

3단계
직무스트 스 → 신체화 .38 .05 .325 7.664***

.155 45.66***
한 거리두기 → 신체화 -.323 .086 -.160 -3.777***

1단계 직무요구 → 한거리두기 -.073 .017 -.186 -4.231*** .035 17.904***

2단계 직무요구 → 신체화 .243 .034 .306 7.179*** .094 51.536***

3단계
직무요구 → 신체화 .216 .034 .272 6.372***

.126 36.059***
한 거리두기 → 신체화 -.373 .086 -.185 -4.33**

1단계 계갈등 → 한거리두기 -.049 .018 -.122 -2.746** .015 7.539**

2단계 계갈등 → 신체화 .131 .036 .161 3.645*** .026 13.283***

3단계
계갈등 → 신체화 .11 .035 .134 3.091**

.073 19.626***
한 거리두기 → 신체화 -.442 .088 -.219 -5.032***

1단계 직무불안정 → 한거리두기 -.045 .013 -.154 -3.487** .024 12.162**

2단계 직무불안정 → 신체화 .12 .026 .204 4.656*** .042 21.68***

3단계
직무불안정 → 신체화 .101 .025 .172 3.96***

.084 22.87***
한 거리두기 → 신체화 -.422 .088 -.209 -4.806***

1단계 조직체계 → 한거리두기 -.04 .017 -.103 -2.311* .011 5.339*

2단계 조직체계 → 신체화 .201 .034 .253 5.853*** .064 34.253***

3단계
조직체계 → 신체화 .184 .034 .232 5.447***

.108 30.274***
한 거리두기 → 신체화 -.427 .086 -.211 -4.967***

1단계 보상부 → 한거리두기 -.059 .016 -.162 -3.667*** .026 13.445***

2단계 보상부 → 신체화 .179 .032 .242 5.577*** .059 31.099***

3단계
보상부 → 신체화 .155 .032 .210 4.861***

.098 27.076***
한거리두기 → 신체화 -.407 .087 -.201 -4.665***

1단계 직장문화 → 한거리두기 -.045 .015 -.131 -2.945** .017 8.671**

2단계 직장문화 → 신체화 .232 .029 .335 7.935*** .112 62.966***

3단계
직장문화 → 신체화 .215 .029 .309 7.419***

.149 43.703***
한거리두기 → 신체화 -.394 .084 -.195 -4.67***

*p <.05, **p <.01, ***p <.001

표 3. 직무스트 스가 신체화에 미치는 향에서 포커싱 태도의 한 거리두기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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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경로 c). 3단계로, 부정 정서와 ‘체험 지

각하기’를 함께 회귀분석에 투입한 결과도 신

체화에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고(β=.505,

p<.001)(경로c’), 2단계의 향력 보다 감소하

다. 따라서, 부정 정서와 신체화의 계를

‘체험 지각하기’가 부분매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obel 검증의 결과로 ‘체험과정 주의와 음미

하기’(Z=2.45, p<.05)와 ‘체험지각하기’(Z=5.67,

p<.001)의 Z 값이 유의미하므로, 부분매개효과

가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체험과정

수용과 행동하기’, ‘ 한 거리두기’ 는 유의

미한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세한

련 내용은 표 4에 제시하 다.

논 의

여성의 높아진 교육수 과 사회진출의 확

성공은 여성들의 직장생활에 한 인식을

변화시켰다. 직장생활은 이제 단순히 학업을

마친 이후 결혼이나 출산 의 일시 인 선택

이 아닌, 개인의 행복과 발 을 이룰 수 있는

자기 욕구 충족의 장이 되고 있다(임승락 등,

2000). 이와 같이 직장 생활이 여성들의 삶에

서 독립 인 경제력 획득뿐만 아니라 자기 발

을 한 역으로 굳건히 자리 잡아 감에

따라, 직장 내에서 겪게 되는 직무 스트 스,

부정 정서가 주는 신체 , 정신 건강상의

문제에도 극 인 심과 해결 방법이 요구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여성들 사무직 여성을 상으로, 직무스트

스와 부정 정서, 포커싱 태도, 신체화

간의 상 계를 알아보고, 직무스트 스와

부정 정서가 신체화에 미치는 향에서 포

커싱 태도의 하 요인이 매개 역할을 하는

지 검증하고자 하 다.

첫째, 직무스트 스 직무 요구, 계 갈

등, 직무 불안정, 조직 체계, 보상 부 , 직

장 문화와 신체화는 유의미한 정 상 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직 여성은 다

　 　 B SE β t R² F

1단계 부정 정서 → 주의와 음미하기 .147 .055 .119 2.666** .014 7.108**

2단계 부정 정서 → 신체화 .761 .045 .606 16.999*** .367 288.955***

3단계
부정 정서 → 신체화 .730 .044 .581 16.755***

.410 173.228***
주의와 음미하기 → 신체화 .213 .035 .210 6.065***

1단계 부정 정서 → 지각하기 .202 .022 .380 9.176*** .144 84.191***

2단계 부정 정서 → 신체화 .761 .045 .606 16.999*** .367 288.955***

3단계
부정 정서 → 신체화 .634 .046 .505 13.763***

.427 185.594***
지각하기 → 신체화 .627 .087 .266 7.242***

*p <.05, **p <.01, ***p <.001

표 4. 부정 정서가 신체화에 미치는 향에서 포커싱 태도의 체험과정 주의와 음미하기, 체험 지각하기의 매

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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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직무 요인과 련하여 스트 스를 느끼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직무스트 스

체와 신체화 증상의 련성이 높았다. 즉, 직

무스트 스를 많이 느낄수록 주 으로 경험

하는 신체 증상도 많이 지각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도 직무스트 스와 신

체화가 정 상 을 보여 일치되는 결과를 나

타냈다(박재우, 김지혜, 2001; 임승락 등, 2000;

김숙경, 2004; 오혜정, 2008). 직무스트 스 요

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직장 문화와 직무 요

구가 신체화 증상과 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 외에도 조직 체계, 보상 부 과

같은 직무 요인이 신체화 증상과 련성이 있

는 것으로 밝 졌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직무스트 스 요인에 한 연구들에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거나 유사하 다(이동수, 1999;

임승락 등, 2000; 김숙경, 2004) 특히, 직무 요

구와 련해서 사무직 여성들은 자신의 직무

가 과도하거나 자신의 능력과 불일치되는 직

무를 해야 될 때 더욱 많은 스트 스를 느끼

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신체 증

상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사무직 여성의 부정 정서는 신체화

와 유의미한 정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연구변인의 상 련성이 가장

큰 것으로 사무직 여성이 부정 정서를 많이

인식할수록 주 으로 경험하는 신체 증상도

많이 느끼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부정

정서가 특히 여성의 신체화와 높은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밝 진 선행연구와 일치하

는 결과를 보 다(신 균, 2000; 방윤경, 2006;

이선미, 2010). 따라서 사무직 여성이 불쾌한

기분이나 감정이 들 때 신체 증상을 지각하게

된다면 이를 신체 인 이상이나 질병의 원인

으로 귀인하는 신 자신의 정서 상태에 심

을 가져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Robbins &

Kirmayer, 1991a; Kirmayer, Young & Robbins

1994; 신 균, 2000).

셋째, 포커싱 태도와 신체화의 계에서

포커싱 태도의 하 요인에 따라 서로 다른

상 계를 나타냈다. 포커싱 태도의 하 요

인 체험과정 주의와 음미하기, 체험 지각

하기는 신체화와 유의미한 정 상 이 나타나

주은선 등(201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 다.

체험과정 주의와 음미하기, 체험 지각하기 태

도가 높은 사무직 여성일수록 주 으로 경

험하는 신체 증상을 더 민하게 잘 지각할

수 있는 것으로 단된다(Nakagaki, 2007). 반

면에 한 거리두기는 신체화 증상과 유의

미한 부 상 을 보 고 주은선 등(2011)의 선

행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 다. 마음과 시간

여유를 가지려는 한 거리두기 태도가 높

은 사무직 여성은 주 으로 경험하는 신체

증상을 덜 느낄 수 있음을 의미한다(Fukumori

& Morikawa, 2003). 따라서, ‘걱정거리가 있어

도 잠시 잊고 여유를 가지려한다.’ ‘고민거리

가 있을 때 잠시 생각을 멈추고 내버려 둔다.’

와 같은 포커싱 태도가 높은 사무직 여성은

신체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이러한 증상에 시

간 , 상황 여유를 갖고 능동 인 처를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넷째, 직무스트 스 하 요인과 부정 정

서는 포커싱 태도 하 요인별로 서로 다른

상 계를 보 다. 직무스트 스 체, 직무

요구, 직장 문화와 체험 지각하기는 유의미한

정 상 이 나타났다. 사무직 여성이 직무와

련된 스트 스를 많이 느낄수록, 보다 쉽게

자신의 신체 감각을 지각할 수 있게 되는 것

으로 이는 송언섭, 주은선(2010) 박정희, 주

은선(2012)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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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정서와 체험과정 주의와 음미하기, 체

험 지각하기도 유의미한 정 상 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은선 등(2011)의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사무직 여성에게 직무스트

스와 부정 인 정서가 발생할수록 자신의 신

체 증상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느낌에 집 하

고 알아차리는 인식이 민하게 잘 이루어지

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기분의 변화에 따라

몸에서 느껴지는 반응을 잘 감지하는 편이

다.’, ‘설명하기 어려운 감각(기분)을 느낄 때면

호기심이 생긴다.’와 같은 설명으로 이해되는

체험과정 주의와 음미하기, 체험 지각하기는

직무스트 스와 부정 정서로 인한 신체 증

상과 이러한 증상에 한 극 인 심

수용 인 태도 간의 련성을 보여주고 있다

(주은선, 최선우, 2013).

모든 직무스트 스 하 요인 부정 정

서와 체험과정 수용과 행동하기, 한 거리

두기는 유의미한 부 상 을 보 다. 이는

Mika Sawano(2009), 송언섭 등(2010)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사무직 여성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무스트 스와 부정 정서가 느껴질

때 이에 지나치게 빠져들거나 회피, 억압하지

않고 있는 그 로를 받아들여 표 하거나 행

동하려는 태도를 가지는 것과 련이 있을 수

있다. 한 작은 문제에 집착하거나 심각하게

여기기보다 시간 , 심리 여유를 가져

한 거리를 두려는 능동 인 태도를 가질 필요

가 있음을 시사한다. 즉, 정신 으로 건강한

사람일수록 문제, 상황 는 경험에 해 수

용과 행동을 하고 한 거리를 둘 수 있는

포커싱 태도를 가지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주은선 등, 2011). 이는 높은 수 의 포커싱

태도를 가진 상담자가 스트 스 지각 수 이

낮다는 박정희, 주은선(2012)의 선행연구 결과

와 일치되는 결과를 보 다.

다음으로, 직무스트 스 하 요인이 신체화

에 미치는 향에서 포커싱 태도가 매개역

할을 하는지 살펴보았다. 포커싱 태도 하 요

인 체험 지각하기와 한 거리두기가 직

무스트 스에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직무 요구, 직장

문화가 신체화에 미치는 향에 하여 체험

지각하기가 부분매개효과를 보 다. 체험 지

각하기는 포커싱 태도 하 요인 신체증

상이나 반응에 하여 수용 인 태도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사무직 여성은 직무 요구, 직

장 문화와 같은 상황 원인의 스트 스로 인

하여 신체 증상을 느낄 수 있다. 이 때, 이 신

체 증상을 민하게 지각하고 알아차리는 과

정에서 자신이 느끼는 신체 증상이 신체 질

병이나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직무 요구나

직장 문화와 련된 스트 스로 인한 신체 반

응일 수 있음을 인식하려는 태도가 요구된다

(신 균, 2000; 방윤경, 2006). 이러한 태도는

신체 증상을 합리 인 상황 귀인으로 이끌어

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방윤경,

2006) 직무 스트 스가 신체화에 미치는 향

에 있어서 자신의 심리 상태에 을 맞추

는 데에도 도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은선, 2011). 과도하거나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바쁜 상황, 상사 동료와 함

께하는 심식사나 퇴근 후 회식자리, 결혼,

출산, 육아를 비롯한 여성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조직의 구조 차별과 직장 문화로 인한

직무스트 스는, 개인의 자발 노력만으로는

통제, 조 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한 쉽사리

그 상황에서 벗어나거나 해결하기도 힘들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조직 구조 인 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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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와 문화 갈등으로 인해 느껴지는 신체 증

상은 조직의 구조 인 문제를 다루는 것보다

개인 인 자원을 우선 활용하려는 태도를 갖

는 것이 그 증상을 해결하는데 용이할 수 있

다(서 석, 2010). 이러한 맥락에서 사무직 여

성이 직무 스트 스로 인한 신체 증상을 방

하고 감소시키는데 체험 지각하기의 포커싱

태도로 히 받아들이고 인식하여 다루어

주는 태도를 활용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Ezeco Noda(1997)가 일본의 기업 연

수에서 직원들을 상으로 포커싱을 가르친

결과, 사원들이 유연한 스트 스 해소법을 발

견하는 데 정 인 변화를 얻은 것과 유사한

결과를 기 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직무스트 스 직무 요구, 계 갈

등, 직무 불안정, 조직 체계, 보상 부 , 직

장 문화가 신체화에 미치는 향에 하여

한 거리두기가 부분매개효과를 보 다.

한 거리두기는 스트 스나 고민 상황에 과

도하게 집 하거나 몰입하는 신 시간 , 심

리 여유을 가지려는 능동 인 태도를 말한

다. 사무직 여성은 직장 생활과 련한 다양

한 직무스트 스 요인에 노출될 수 있다(이동

수, 1999). 를 들어 과도한 직무요구나 상사

나 동료와의 계 갈등과 같은 여러 가지 직

무 요인으로 인한 스트 스로 신체 증상을 느

끼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무직 여성이 두통이나 복통 같은 신체 증상

을 느끼게 을 때, 이 증상이나 문제에만 집

하기 보다는 포커싱 태도의 한 거리

두기를 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이 결

과는 자신이 처한 상황과 문제들에 집 하는

신 오히려 능동 으로 당면한 상황으로부터

한걸음 물러서서 여유를 가져 보려는 태도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주은선, 2011).

의 결과를 종합하여 주은선 등(2011)의 연

구에서 제시된 포커싱 태도의 네 하 요인

간의 시간 계성을 바탕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직무요구, 직장문화와 같은 직무 요인에

의한 상황 원인의 스트 스와 신체 증상을

체험 지각하기로 인식하게 된 후, 이를

한 거리두기로 시간 , 심리 여유를 갖고

다루어 주는 것이다(주은선 등, 2011). 이러한

수용 이며 능동 인 포커싱 태도의 활용은

직무스트 스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신체 증

상을 방하고 감소시키는데 정 인 향을

수 있을 것으로 측된다. 한편 이와는 반

로, 신체 증상이 먼 느껴지기 때문에 나

에 스트 스가 인식되었다는 다른 주장도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직무스트 스와 신

체 증상의 계에 한 다각 인 이해와 용

이 요구되는 한계 을 가질 수 있다.

포커싱 태도는 자신의 태도를 바꾸거나

발 시키는 것으로, 신체 증상이 나타날 때

이를 감각느낌으로 간주하여 개인이 스스로

작업 할 수 있도록 한다. 즉, 개인이 바쁜 직

장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쉽사리 즉각 으로

활용될 수 있는 체험 태도를 함양하는 것이

다(주은선, 2011; 임여 , 2012). 따라서 높은

수 의 직무스트 스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시

간 , 심리 여유을 히 갖지 못하는 사

무직 여성에게 체험 지각하기, 한 거리두

기와 같은 태도를 취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워크샵 등을 통한 포커싱 태도의 치료 개

입이 이루어진다면 사무직 여성의 신체화를

방하고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주은선, 2011).

셋째, 부정 정서가 신체화에 미치는 향

에서 체험과정 주의와 음미하기와 체험 지각

하기가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이 두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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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포커싱 태도 하 요인 공통 으로 신

체 증상에 하여 수용 인 태도를 갖는 것이

다. 직장 생활을 하다보면 구나 짜증, 신경

질과 같은 불편한 기분이 들기도 하고 좌 이

나 실망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

다. 사무직 여성이 이러한 부정 인 정서로

인해 신체 증상을 느끼게 되는 경우, 자신의

마음에서 느껴지는 부정 인 감정과 몸에서

해지는 신체 증상을 무시하거나 회피, 억압

하기 보다는 수용 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

다. 이러한 태도로 자신의 신체 증상에 심

을 갖고 주의하고 지각하고자 하는 자세를

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주은선, 2011). 를

들어 사무직 여성에게 부정 정서로 인한 신

체 증상이 느껴질 때, 이것을 자신의 부정

인 감정이나 기분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히 정서 귀인을 할 수 있다(방윤경, 2006).

동시에 그 신체 증상을 감각 느낌으로 인식해

다루어 주려는 체험과정 주의하기와 음미하기,

체험 지각하기의 수용 인 태도를 가지고 처

리하고자 한다면, 신체증상이나 반응은 다른

양상의 감각느낌으로 바 게 되거나 감소 될

수 있을 것이다(주은선, 2011). 그 결과, 주

으로 경험하게 되는 신체 증상은 확실한 원

인이나 근거 없는 신체 질병으로 오해석 되어

신체화로 확 , 발 되지 않고 올바르게 지각

되어 처리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신 균,

2000). 이와 같이 부정 정서와 같은 심리

어려움과 그로 인한 신체 증상을 포커싱 태

도로 처리해주면, 몸을 통해 보내는 신호로

인해 주 으로 경험하게 되는 신체 증상이

새로운 감각으로 환(shift)되어 감소되거나 다

른 양상으로 바 게 되는데 도움을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Gendlin, 1978; 주은선,

2011; 주은선, 최선우, 2013).

직무스트 스 하 요인과 부정 정서가 신

체화에 미치는 향을 살펴 본 결과, 각기 다

른 특성을 가진 포커싱 태도 하 요인이

부분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스

트 스와 같은 상황 인 요인은 주로 한

거리두기와 같은 능동 인 태도가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반면에, 부정 정서와 같은 정서

요인은 체험과정 주의와 음미하기, 체험 지각

하기와 같은 수용 인 태도가 매개효과를 나

타냈다. 한, 직무스트 스 하 요인 에서

직무요구나 직장문화와 같이 개인의 자발 인

노력에 의한 통제와 조 이 어려운 상황 요

인도 수용 인 태도의 체험 지각하기가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무직

여성이 직무스트 스와 부정 정서로 인해

나타나는 신체 증상에 하여 그 발생 원인과

련된 포커싱 태도를 히 용하여 활

용해 본다면, 포커싱 태도가 신체화와 같은

심인 원인으로 인한 질병이나 증상을 효율

으로 다루어 개인의 안녕과 행복 증진을 도

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상된

다(주은선, 2011). 아울러, 포커싱 태도의

용에 있어서 사무직 여성에 한 조직 차원

의 지지와 력은 인 자원 리를 통한 효율

인 경 과 조직 생산성 증 의 효과를 가져

오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의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무직 여성을 상으로 각각의 요인에

한 상 분석을 통해 련성을 검증하여 구

체 인 이해의 폭을 넓혔다. 둘째, 포커싱

태도의 하 요인별로 직무스트 스 하 요인,

부정 정서가 신체화에 미치는 향에 매개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 다. 본

연구는 어떤 처치를 가한 포커싱 치료를 통한

포커싱 태도의 변화와 효과성을 확인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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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는 한계 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신체화

를 방하고 개선하기 한 새로운 치료 개입

으로 포커싱 치료의 용 가능성을 보여 주었

고 구체 인 치료 효과의 가능성을 기연구

로서 측해 보았다는데 그 의의를 둘 수 있

을 것이다. 연구의 제한 과 추후연구에 한

제언은 첫째, 서울 지역 상의 분포가 체

표본의 95%를, 졸 이상이 체 표본 78%

이상을 차지하 다. 따라서, 연구 결과를 체

사무직 여성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직장 장면에서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사

용하여 설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회 으

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고되어 결과의 정확

성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셋째, 직무스트

스, 부정 정서, 신체화의 계에서 포커싱

태도를 단순히 매개변인으로만 설정하여 연구

하 다는 이다. 따라서 개인이나 집단 치료,

조 효과 검증을 통한 상호작용 효과 등을 통

하여 포커싱 태도에 한 보다 정확한 효과

를 후속 연구에서 검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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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fluence of Occupational Stress and Negative Affect on

Somatization among Female Office Workers:

The Mediation Effectiveness of Focusing Manners

Jeeyeon Kang Eunsun Joo

Duksung Women’s University,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Somatization and Occupational Stress,

Negative Affect and Focusing Manners among Female Office Workers, and to identify the mediating effect of

Focusing Manners on the influence of Occupational Stress and Negative Affect on Somatization. Data were

obtained from 501 Female Office Workers in Seoul, JeonNam and KyoungNam region. The main results are

firstly, all Occupational Stressors except Job Demand and Negative Affect a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Somatization. Regarding Experiential attention & appreciations and Experiential awareness,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s with Somatization but a negative correlation with Keeping appropriate distance. The results of

analysis on the correlation among the study variables, Job Demand & Occupational Climate among

Occupational Stressors have positive correlations with Experiential Awareness. Also,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Negative Affect and Experiential attention & appreciations and Experiential Awareness of

Focusing Manner. However, Occupational Stressors and Negative Affect have negative correlations with

Experimental acceptance & action taking and Keeping appropriate distance. Secondly, Focusing Manners

partially mediates in four models: Experiential awareness has a mediating effect partially between Job

Demand & Occupational Climate. Also, Keeping appropriate distance partially mediates on the influence of

all Occupations stressors except insufficient job control on Somatization. For Negative Affect, Experiential

attention & appreciations and Experiential awareness partially mediated on the influences of Somatization.

Based on the results, implications, limitation and directions for the future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Female Office Worker, Occupational Stress, Negative Affect, Focusing Manners, Somatization


